
2019년 희곡우체통 5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

<조니와 라디오>

올해 희곡우체통 5차 선정작 역시 지난 4회에 이어 이국적 제목의 <조니와 라디오>입니

다.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, “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몰려오고 있다!” 라

고요. 그리고 이 새로운 작가들은 과거와 달리 민족적, 공간적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고 

그 자유 속에서 부유하고 있으며, 그것은 또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

<조니와 라디오>는 다소 난해하고 관념적인 작품입니다. 분류하자면 연극 속에서 연극을 

성찰하는 메타 연극 장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. 젊은 작가 지망생이 준비하는 작품과 

작가의 삶이 병치되며 연극과 청춘에 대해 사유하는 작품입니다. 

발바닥이 땅에 붙지 않은 듯 관념적 특성이나 실험적 아이디어들이 채 여물지 않아 심사

과정에서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나 이번 시즌에 들어온 작품 중 이 작품을 능가

할 문제작이 보이지 않았고, 완성도의 부족이나 난해함으로 떨어트리기엔 작품이 가진 

사유의 가능성이나 금방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퍼득거리는 재기발랄함 또 조금씩 

정체를 드러내는 젊음의 혼돈과 방황이 어여쁘고 아까웠습니다. 올해의 다섯 번째 희곡

우체통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싱싱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볼까 합니다. 

작품의 중요한 극적 공간은 두 젊은 예술가가 승선한 기차공간이죠. 오래 전의 영화인 

<비포 선라이즈>처럼 가진 것 없는 두 젊은이가 우연히 여행에서 만나 젊음의 한 순간을 

공유하며 예술과 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

관객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. 속절없이 지나간 젊음을 떠올리며 혹은 

아직 그 속에서 쩔쩔매고 있을 이삼십대의 젊음과 함께, 관객여러분도 이 기차에 승선해 

주십시오. 당신 옆 자리에 빈센트 반 고호가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을 곱씹었을 또 

다른 젊은 예술가들이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일상 속에 잊어버렸던 당신의 서

툴고 투명했던 젊은 영혼도...   

 

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

니다.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. 신춘문예용 단막극

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,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.  

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

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, 작가

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

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.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

하길 바랍니다.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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